
일본선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선교소식(8월) 
 

폭염이 물러갔는지 조석간에 조금 기온이 내려가서 지낼만 하네요. 주님의 이름으로 

문안드리오며 저희를 위해 변함없이 보내주신 재정, 기도와 사랑의 후원에 머리 숙여 깊 

이 감사드리오며 선교 소식을 올려드립니다.  

  

1. 일본선교회의 활동 보고 

일본선교회는 7명의 실행위원과 14명의 일반회원 총21명이 한 마음되어 일본지부의 교회 

와 선교사님들을 변함없이 섬기고 있습니다. 매년 안산지역을 방문하여 회원들과 교제하 

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간관계상 이인숙 선교사만 다녀왔습니다. 작년 한 회원의 남편이  

소천하여 좀 염려를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살고 계심을 확인하고 왔습니다. 금년 한 해도 

어김없이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본부인 만경중앙교회에 모여 일본선교회가 섬기고 있는  

선교사님들과 그 가족, 사역, 그들이 섬기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열심히 중보기도를 드리 

고 있습니다.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의 중보기도가 한 가지 한 가지 응답 

되어지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일본선교회의 보람에 흠뻑 잠기곤 합니다.  

 

2. 일본선교회가 섬기는 일본지부의 선교사와 교회 소개  

저희 일본선교회는 바울선교회 일본지부 10가정의 20명, 그 외의 1가정 등 총11가정의 

22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있고 있습니다. 2024년부터 시리즈로 두 교회와 선교사님  

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두 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.   

(1) 김태헌/김혜영 선교사(자녀: 복음, 영원, 시온) 

김태헌 선교사님이 섬기고 있는 노조미교회는 동경 인근의 사이타마현에 있는 교회로서 

고이종현 선교사님이 개척하여 3층의 아름다운 예배당까지 건축하였으나 은퇴를 앞두고 

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. 김태헌 선교사님은 그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다가 후임이 되어 지 

금 성실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안타깝게도 김태헌 선교사님은 현재 뇌경색으로 

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고 두 달에 한번 MRI를 찍으며 뇌혈관이 막히지 않도록 건강관리 

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김태헌 선교사님의 완쾌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합니다. 



   (2)박동국/정선미 선교사(자녀: 세희, 이세, 이레) 

일본에는 약8000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목회자가 없는 무목교회가 약1000교회가 됩니다.  

무목교회란 오래 전에는 목회자가 있었는데 신자는 증가하지 않고 연로한 신자들은 소천 

하는 이유로 결국 목회할 목회자가 없어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는 현상이 되어 버린 교회 

를 말합니다. 다만 다행이 교회당이 있어 교회당을 중심으로 신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존 

속이 가능해집니다. 박동국 선교사는 144년전에 설립된 야나가와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 

다. 야나가와교회는 작년까지 무목교회였으나 그 교회에서 박동국 선교사를 초청하여 담 

임이 되어 아주 은혜롭게 목회하고 있습니다. 144년동안 교회가 존속 가능했던 것은 교회 

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일본에서는 그 만큼 교회당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 

 

3. 일본목회자 리트리트 

일본 목회자 리트리트가 금년 5월 26일부터 

28일까지 오쿠타마바이블샤레에서 “땅끝까 

지 주의 증인이 되는 교회(행1:8)”라는 주제 

로 은혜롭게 개최되었습니다. 강사로는 이동 

휘 목사님과 한도수 선교사님이 강의 및 설 

교를 하셨습니다. 일본에는 “일본목회자영성 

세미나”를 15년간 개최하다가 중단하여 늘  

아쉬움이 있었으나 이번 일본목회자 리트리 

트는 그 연속이라고 생각하여 감회가 깊습니다. 특히 일본인 목회자들은 중단된 세미나를 

회상하면서 30명 이상이 참석하였습니다. 그리고 매년 이 행사가 개최되기를 희망하면서 

내년에도 개최될 예정입니다.  

4. 기도제목 

(1)하나님께서 일본선교회를 위해 더 많은 실행위원과 회원을 인도해 주시도록 

(2)일본선교회를 통한 기도와 재정지원이 일본 선교사들과 일본교회에 큰 힘이 되도록 

(3)일본지부 11가정의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사역비가 채워지고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

2025년 8월 12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전형구, 이인숙, 사무엘 드림 


